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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을 비롯하여 박달종족의 두령들과 백성들이 모두 떨쳐나와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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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은 아버지에게 안해를 인사시켰습니다. 

환인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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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환인은 종족두령들을 모두 모여놓고 아들에게 추장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환웅은 박달종족과 곰종족의 추장이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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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은 1 년에 절반은 곰종족이 있는 곳에 가서 일들을 처리 

하고 돌아오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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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은 범종족이 추장을 새로 내세우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나온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가 깃들수 없었습니다. 

 

 

 

 

 

 

 

 



 80 

 

 

환웅은 아버지와 종족두령들과 의논하고 범종족을 칠 방도를 

세운 다음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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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은 군사를 거느리고 범종족을 치러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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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의 군사가 온다는것을 알자 범종족추장은 군사를 일으켜 

  맞섰습니다. 

 

 

 

 

 

 

 

 

 

 



 83 

 

 

환웅은 군사를 강변에 정렬시키고 범종족추장에게 편지를 보냈습 

니다. 그는 편지에서 우리모두가 한피줄을 나눈 겨레인데 서로 피를 

흘릴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화목하게 살아가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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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지를 받은 범종족의 두령들은 두편으로 나뉘였습니다. 추장 

을 비롯하여 한편은 끝까지 싸우자는것이고 다른편은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화목하게 살자는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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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족추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다가 목을 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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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은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달종족과 곰종족군사들은 달려 

드는 범종족군사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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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은 군사의 앞장에 서서 적들의 중심부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추장은 견디다 못하여 수레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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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군사들은 모두 항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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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족추장도 끝내 붙들려와서 환웅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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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은 그를 관대하게 용서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었습니다.  

추장도 그의 도량이 큰 마음에 진심으로 항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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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족도 환웅이 다스리게 되자 박달종족의 세력은 비할바없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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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은 나이가 들어 숨을 거두면서 환웅에게 《원쑤는 검으로,  

백성들은 덕으로 다스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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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에게는 아들 단군이 태여났습니다. 

어머니인 을아는 단군을 한시도 품에서 떼놓지 않았습니다. 환웅 

도 처음으로 태여난 아들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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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아는 어린 단군에게 늙은이들을 존경하는 법부터 배워주었습 

니다. 그는 어린 아들의 손목을 끌고다니면서 종족의 늙은이들에 

게 먼저 인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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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웅은 단군이 5 살이 되자 말타는 법, 창쓰는 법 등 무예를 가르 

치고 글도 가르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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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10 살이 되자 아버지앞에 나서서 산속에 들어가 무예를 

닦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그가 애처로와 허락하지 않았지만 환웅은 그의 

소원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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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눈물을 뿌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뒤에 두고 말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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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홍산, 묘향산, 구월산을 말을 타고 넘나들며 활쏘기, 창쓰 

기를 비롯하여 무예를 익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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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멀리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이 지방, 저 지방을 다니면 

서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종족두령들이 제멋대로 노예들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 제노라고 하는것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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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서는 아버지 환웅이 파견한 두령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이웃종족과 싸움도 하고 략탈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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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방에서는 추장인 환웅의 명령이 떨어져도 듣지 않았습니 

다. 단군은 이 모든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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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산속에 들어가 무예를 닦던 단군은 름름한 젊은이가 되여 

고향 부루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암산과 모란봉을 감도는 부루나강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 

혹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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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머니가 태여난 외가에도 들렸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들 

은 름름한 청년이 되여 돌아온 그를 보자 마당까지 뛰여 나와 기 

쁘게 맞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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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외할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던 

이야기와 아버지가 용감하게 싸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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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범종족들이 환웅추장의 

눈에서 벗어나 다시 자기네 무리를 짓고 이곳을 습격하려고 한다 

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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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추장의 힘만으로는 이 모 

든것을 통제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종족들을 다스 

리자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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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범종족들이 음모를 꾸민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몸으로 그 

들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그를 말렸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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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끝내 범종족을 만나 그들에게 서로 싸워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으나 그들은 무작정 단군을 묶어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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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은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제멋대로 온것이 후회되 

였으나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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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을 가둔 범종족의 두령들과 귀족들이 모두 모여 그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고 의논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무작정 죽이고 박달 

종족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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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은 그를 놓아주고 환웅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마다 제 주장이 옳다고 떠드는 통에 결정을 짓지 못한채 밤이 

깊었습니다. 

 

 

 

 


